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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제주 관광 인프라 열악...관광 발전 위해 발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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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제주관광호텔 초대 지배인을 맡았던 유하영 전 제주도관광협회 회장(81)은 “호텔은 양복

을 입은 느낌인데 제주사회는 갈옷을 입은 인상이었다”며 빈곤했던 시절을 회고했다.  

 

교통부가 관할했던 국영 반도호텔에서 10년 동안 근무했던 그는 한국관광공사 호텔담당으로 자리

를 옮겼다. 공사 총재가 ‘제주로 가서 지배인을 맡아 달라’고 부탁해 제주와 인연을 맺게 됐다.  

 

당시 제주의 관광 인프라는 말 그대로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는 “30인승 프로펠러 여객기로 제주공항에 도착해 보니 200평도 안 되는 임시 가건물을 청사

로 쓰고 있었다. 시내는 비포장도로에다 미군의 스리쿼터(중형트럭)를 개조한 6인승 시발택시 5대



 

가 있었는데 손님이 없어 세워두는 시간이 많았다”고 얘기했다.  

 

어는 겨울날에는 달랑 1명이 호텔에 투숙했는데 관광 이미지를 위해 기름보일러를 때야 했다.  

 

호텔은 세운 김평진 이사장은 그 공로로 우리 정부로부터 상을 받았지만, 정작 일본에선 세무 사

찰을 받은 비화를 들려줬다.  

 

그는 “일본 측에선 본국의 외화를 유출한 행위여서 세무조사를 했고, 김 이사장은 사찰을 받고난 

후 한동안 한국에 입국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제주관광 발전에 기여한 첫 번째 인물로 김 이사장을 꼽았다.  

 

대통령에 대한 일화도 들려줬다. “지배인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10번을 모셨습니다. 육영수 

여사는 호텔 말단 직원에게도 자상하게 대해주고 격려해 주면서 ‘국모(國母)’라고 불렸던 이유를 

알게 됐죠.”  

 

제주관광협회와 인연을 맺은 그는 1968년 자비를 써가며 6개월간의 연구와 조사 끝에 제주관광

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제주관광 개발 건의서’를 작성했다.  

 

그는 호텔에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이 투숙하면 빠짐없이 이 건의서를 건네며 검토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가 제출한 건의서는 1970년대 제주관광 개발에 대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됐다. 10

개의 항목 중에는 제트여객기 착륙이 가능한 공항 확장, 관광단지 조성, 관광도로 개설 등을 담았

다.  

 

동양의 라스베가스 조성에 필요성을 느낀 그는 구자춘 도지사 재임 당시 서귀포관광호텔 3층에 

도내에서 처음으로 카지노를 허가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카지노는 국내 최초로 카지노를 개장한 인천올림푸스호텔과 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50년 전 호텔 지배인으로 올 당시 프로펠러 여객기가 제주~서울을 하루 1, 2회 오가고, 시

발택시 5대와 관광버스는 2대인 것이 제주 관광의 전부였다”며 “제2의 고향인 제주에 살면서 제

주관광을 위해 발로 뛴 것에 보람을 느끼고 남은 인생도 관광에 봉사하고 싶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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